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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태국은 경제적으로 아세안 제2의 경제규모를 보유한 산업국가로, 우리의 우방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신남방정책의 주요 파트너임.

 - 한·아세안 대화관계 30주년을 계기로 11월 부산에서 개최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에

서도 2019년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중심적인 역할이 예상됨. 

▶ 태국은 제12차 국가경제사회개발계획(NESDP: National Economic Social Development Plan)의 핵심
전략으로 산업 전반에 스마트·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고부가가치 미래형 산업을 육성해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을 극복하고 고소득 국가로의 도약을 추구하는 Thailand 4.0을 추진 중임.

 - 태국은 5개년 중장기 경제개발계획인 NESDP를 통해 경제·산업 육성정책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최근 10차

(2007~11년) 창조산업, 11차(2012~16년) 지식기반산업, 12차(2017~21년) 혁신주도 경제로 산업 구조 변화

를 추진 중임.

 - Thailand 4.0은 스마트 기술을 통한 스마트산업(Smart Industry), 스마트시티(Smart City), 스마트인재

(Smart People)를 통해 기존의 전통적 산업을 스마트 고부가가치 혁신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구함.

 - Thailand 4.0의 주요 육성 업종은 기존 주요 성장동력인 S-Curve(① 차세대 자동차 ② 스마트 전자제품 ③ 

의료·웰빙 관광 ④ 농업·바이오기술 ⑤ 미래형 식품) 및 New S-Curve(① 로보틱스 ② 항공·물류 ③ 바이오

연료·바이오화학 ④ 디지털 ⑤ 의료 허브화)로 구성되며, 공간적인 무대로는 동부경제회랑(EEC: Eastern 

Economic Corridor이 제시됨.

▶ 향후 한·태 양국간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태 경제협력 위원회’의 재개를 통한 ‘한·태 경제협력 
청사진’ 채택, 무역 활성화, 미래형 산업협력 논의 등 다양한 양자간 협력이 요구됨.

 - 2016년에 최초로 개최된 ‘한·태 경제협력 위원회’를 재개하고 양자 협력 방향을 구체화한 ‘한·태 경제협력 청

사진’ 수립 논의를 시작할 필요

 - 무역 활성화 정책으로는 FTA 활용 지원, 추가 자유화, 통관제도 개선, 비관세 장벽 해소 등 다양한 협력이 요

구되며, 이러한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한·태 공동무역위원회’를 정례화할 필요도 있음.

 - 산업협력 부문에서는 기존의 전통적 제조업 협력은 베트남에 집중되어 있고,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과도 경

합하는 구조임을 감안해, 향후 한·태 산업협력은 태국의 Thailand 4.0과 우리의 신남방정책의 접점을 고려해 

미래형 산업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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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태국은 경제적으로는 아세안의 제2위 경제대국이자 대표적인 산업국가이고, 외교적으로는 우방이자 전략적 동반자이며 

2019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우리의 신남방정책 핵심 협력지역인 아세안과의 교류협력에서도 가교적인 역할을 담당하

고 있음.

- 2019년은 한·아세안 대화상대국 수립 30주년이 되는 해로, 11월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상징적인 시기이며, 2019년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은 우리의 한·아세안 교

류협력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태국은 오랫동안 핵심 성장동력으로 삼아온 제조업 중심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저성장과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을 극복하고 고소득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혁신 성장전략인 Thailand 4.0을 통해 산업 전반의 스마트·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음.

- 태국은 1980년대 노동집약 산업, 1990년대 기술집약 산업, 2000년대 자본집약 산업으로 성장동력을 전

환하면서 산업고도화를 진행해왔으나, 점차 저임금 매력은 감소하는 반면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이 지연되

면서 성장이 둔화되는 중진국 함정에 빠짐.  

- 최근 태국은 경제개발정책을 창조산업(2007~11)→지식기반산업(2012~16)→스마트·혁신주도(2017~21)로 

전환 중이며, 이를 위해 제12차 경제사회개발계획(NESDP: National Economic Social Economic 

Development Plan) 2017~2021에 Thailand 4.0 정책을 채택함.

■ 최근 한·태 간 무역·투자 관계는 여타 아세안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한 반면, 차세대 미래산업 

중심으로의 협력이 주목받고 있음을 감안해 향후 한·태 경제협력 방향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고에서는 2019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한·아세안 협력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한·아세안 첨단산업 교류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태국과의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태국의 경제 동향 

■ 최근 10여 년간 태국은 대내외 여건에 따라서 경제성장률이 크게 등락해왔는데, 특히 국내 정치갈등으로 인한 정정불안으

로 투자·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경제성장률이 둔화된 것이 특징임.

- 2006년 탁신(Thaksin) 전(前)총리 실각 후 친·반 정 단체의 갈등으로 정정불안이 지속되면서 태국의 경

제성장률은 아세안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1%대로 떨어짐.

- 2014년 군부 쿠데타 후 안정을 찾으면서 내수 소비 및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최근 경제성장률이 4.1% 

수준으로 회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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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태국의 경제성장률 추이(2005~18년)

                                                                                          (단위: %)

          자료: 국제통화기금(www.imf.org); 이재호(2019)에서 발췌·인용.

■ 2018년 태국의 경제성장률이 4.1% 수준까지 회복되었으나 201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수출 부진으로  2019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2.7% 수준까지 하락했으며, 태국 중앙은행은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9%→3.8%→

3.3%로 하향 조정함.

표 1. 최근 태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전년동기대비)

자료: NESDC(www.nesdb.go.th).

■ 최근 바트화 강세로 수출 및 관광 산업 위축이 우려되자 태국 중앙은행은 단기성 투기자금 유입 억제를 위해 비(非)거주자 

바트화 계좌 한도를 3억에서 2억 바트로 축소하는 한편, 기준금리도 1.75%→1.50%로 인하해 바트화 강세 억제에 

나섬.

그림 2. 태국 바트화 환율 추이

(단위: THB/USD)

   

   자료: 태국중앙은행(www.bot.or.th).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연간 Q1 Q2 Q3 Q4 연간 Q1 Q2 Q3 Q4 Q1

민간소비 3.0 2.7 2.5 3.4 3.2 4.6 3.8 4.1 5.2 5.4 4.6
정부지출 0.1 -1.3 0.6 2.0 -1.0 1.8 1.8 2.3 1.9 1.4 3.3

총고정자본형성 1.8 2.2 1.5 2.0 1.5 3.8 3.3 3.6 3.9 4.2 3.2
수출 5.4 2.5 4.1 7.8 7.4 4.2 8.0 9.6 -0.9 0.7 -4.9
수입 6.2 5.2 6.3 6.4 7.0 8.6 9.1 8.8 11.0 5.7 -0.2
GDP 4.1 3.4 4.0 4.7 4.2 4.1 5.2 4.7 3.2 3.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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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3월 총선 승리로 쁘라윳 찬오차(Prayut Chan-O-Cha) 총리가 재임에 성공해 기존 군부 정권이 추진해온 

주요 정책들이 일관성 있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표 2. 태국 現정권의 주요 경제정책 추진 방향

분야 주요 정책 방향

거시경제 성장 중시, 연평균 5~6% 성장 목표

산업 스마트·바이오(New S-Curve) 신성장동력 마련

인프라 수퍼 클러스터*, 동부경제회랑(EEC) 및 경제특구 건설

무역 수출확대, 국제무역센터 유치

복지 농가·저소득층 지원

주: * 제조, R&D, 지원기관을 집적시켜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성장과 산업발전을 동시에 추구.
자료: 이재호(2019)에서 발췌·인용.

3. 태국의 주요 경제개발 정책 분석

가. 최근 태국의 경제·산업 육성정책 변화

■ 태국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고도화 및 수출주도형 전략을 기반으로 성장해왔으며, 현재 혁신주도형 산업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음.

 - 태국의 경제산업 육성정책은 5개년 중장기 계획인 국가경제사회개발계획(NESDP: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lan)에 기반해 추진되며, 현재 제12차 계획하에 전반적인 경제산업 구조를 스마

트·디지털화를 통한 혁신주도형 산업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음.

표 3. 태국의 기간별 경제산업 육성정책 변화

 자료: NESDB; 김태윤 외(2011), p. 80에서 재인용 및 NESDB(2016)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계획 ~ 8차 NESDP 9차 NESDP 10~11차 NESDP 12차 NESDP

기간 ~ 2001년 2002~06년 2007~16년 2017~21년

주요 전략
산업고도화

수출주도형 경제전략

탁신노믹스
Mega Project

첨단산업 FDI 유치

녹색성장
지식기반 경제

혁신주도형 산업 전환

제조업
기술·자본집약형 FDI 

산업기반 확대

자동차산업 발전전략
바이오연료 개발보급
Eco-car 프로젝트

신재생·녹색에너지 육성
첨단산업 유치, R&D 

지원

Thailand 4.0
스마트·디지털 산업

서비스업 관광산업 육성
은퇴이민·의료관광 육성
광고·영화 산업 육성

문화 콘텐츠(영화, 
애니메이션, 디자인) 육성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
스타트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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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Thailand 4.0 정책

■ 태국이 제12차 NESDP를 통해 추진 중인 Thailand 4.0은 태국 산업 전반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스마트 산업(Smart 

Industry), 스마트시티(Smart City), 스마트인재(Smart People)를 구현함으로써 태국이 직면한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추구함.

- Thailand 4.0은 태국의 경제발전 단계를 Thailand 1.0(농업), Thailand 2.0(경공업), Thailand 3.0(중

공업)으로 가정하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의미함.

◦ 예를 들어 농업→스마트농장, 중소기업→스타트업, 전통적 서비스업→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저숙련 노동자→지

식숙련 노동자, 기술 도입→기술 개발 등 산업 전반의 체질 변화를 추구함.

그림 3. 태국 Thailand 4.0 정책 개념도

    자료: Kalin(2017), pp. 4-5; 이재호(2018)에서 자료를 재인용. 

- 태국이 Thailand 4.0을 통해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은 [그림 4]에 제시된 10개 산업으로, 기존 성장

동력 5개 산업을 S-Curve로 중기 차원에서 육성하면서 장기적으로 혁신주도 경제로의 도약을 위해 5개

의 미래형 산업을 연계 육성하고자 함.

그림 4. Thailand 4.0의 S-Curve 및 New S-Curve 전략 개요

          자료: Jomhadhyasnidh(2017), p. 3; 이재호(201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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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은 Thailand 4.0의 공간적인 무대로 동부경제회랑(EEC: Eastern Economic Corridor) 개발을 적

극 추진하고 있으며, 4대 중점개발 분야(인프라, 비즈니스산업, 관광, 신도시)를 중심으로 5대 우선추진 

프로젝트를 포함한 15개 인프라 및 산업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임.

그림 5. EEC 지역별·분야별 주요 프로젝트

     자료: 이재호(2018, p. 16, 재인용).

4. 한·태 경제협력 방향

가. 한·태 경제교류 현황

■ 태국이 아세안에서 2번째 경제규모 및 산업화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태국 교역·투자 

등 경제교류 규모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임.

- 2018년 한국의 대태국 수출 약 85억 달러, 수입 약 56억 달러로 태국은 한국의 16위 교역 대상국이며,  

대아세안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 8%, 수입 9.4%에 불과함.

◦ 2018년 한국은 태국의 15위 수출 대상국이자, 6위 수입 대상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교역액 기준으로는 10위).

- 한국의 대태국 직접투자의 경우 2019년 1/4분기까지 누적금액 약 26억 달러, 대아세안 투자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로 상대적으로 미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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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한국의 대아세안 국별 수출입 및 직접투자 내역
(단위: 백만 달러, %)

수출                                     수입                            직접투자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 한국의 대태국 교역·투자 비중 감소는 태국의 저임금 매력 감소, 베트남 등 후발개도국 부상, 아세안 경제통합으로 

인한 역내 생산 네트워크 변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2000년대부터 태국,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선도 산업국가의 저임금 매력은 감소한 반면, 주변 후발개도

국(특히 베트남)의 빠른 성장과 인프라 개선, 아세안 경제통합으로 인한 생산요소 이동 자유화 등의 영향

으로 전통적인 제조업 생산네트워크가 상당수 후발 개도국으로 이동함.

- 2011년 태국 대홍수 발생 후 일본도 태국에 집중된 아세안 생산네트워크를 분산해 리스크를 경감하는 

‘Thailand plus one’ 전략을 채택했으며, 우리 기업들도 아세안 경제통합 및 국별·업종별 비교우위 변

화를 고려해 2000년대부터 기존 태국·말레이시아 A/V(오디오/비디오) 생산시설을 베트남으로 이전한 바 

있음.

나. 주요 부문별 경제협력 방향 

■ [한·태 경제협력 위원회 재개] 향후 전반적인 한·태 경제협력 방향 설정을 위해 2016년에 개최된 ‘한·태 경제협력 

위원회’ 재개를 논의할 시기임.

- 제2차 ‘한태 경제협력 위원회’에서는 기존 1차 회의에서 양국이 채택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 ‘한·태 경제

협력 청사진’을 신속히 채택해 양자간 경제협력 방향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이 청사진을 통해 양국간 무역 활성화 협력, 태국의 Thailand 4.0과 우리의 신남방정책의 접점을 고려한 

미래형 산업 협력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무역 활성화 협력] 태국의 경제규모 및 산업수준에 비해서 부진한 한·태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양국간 ‘공동무역위원회

(Joint Trade Commission)’를 정례화해 다양한 무역 활성화 방안을 제도적으로 적극 논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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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태 공동무역위원회(Joint Trade Commission)는 제1차 경제협력위원회에서도 개최에 합의한 사항으

로, 제2차 경제협력위원회 개최와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공동무역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으로는 통관제도 개선, 비관세 장벽 해소 등 전통적인 무역활성화 정책 이외에

도 온라인을 통한 무역 지원책 등도 고려 가능함.

- 이외에 한·태 양국간 발효되어 있는 한·아세안 FTA의 활성화를 위해 ‘FTA 활용지원센터’를 적극 홍보하

는 한편,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혹은 양자 FTA 등도 고려할 수 있음.

■ [미래형 산업협력] 향후 한·태 간 산업협력 방향을 전통적인 제조업 관련 교역 투자 활성화 이외에 태국의 Thailand 

4.0 전략, 우리의 신남방정책의 접점을 고려한 미래형 산업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경제협력은 이미 베트남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

아 등과도 경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향후 한·태 산업협력은 태국의 Thailand 4.0에서 중점 육성 중인 

산업을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음. 

◦ Thailand 4.0에서 중점 육성하는 산업은 S-Curve(① 차세대 자동차 ② 스마트 전자제품 ③ 의료·웰빙 관광, 

④ 농업·바이오기술 ⑤ 미래형 식품) 및 New S-Curve(① 로보틱스 ② 항공·물류 ③ 바이오연료·바이오화학 

④ 디지털 ⑤ 의료 허브화)로 구성됨.

- 태국이 Thailand 4.0 추진의 공간적 무대로 채택한 동부경제회랑(EEC: Eastern Economic Corridor) 

개발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인프라 프로젝트 및 스마트 시티 관련 협력 또한 

가능함. 


